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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짜리개발요청이던현장화면, 노코드로직접
만들면어떻게되나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7월 30일

어느 공장이든 전산 요청함에는 현장의 요구가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설비만의 점검표, 이 라인만의 작업 기록

화면, 이 공정만의 불량 집계표. 하나하나는 작은 화면인데, 개발 요청으로 올리면 몇 주짜리 일이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분기가 지나고, 결국 현장은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엑셀과 수기 대장입니다.

웨이스가 공장에 VEXPLOR를 구축하러 가면 거의 매번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MES도 ERP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들은 회사의 큰 업무를 위해

설계되었고, 현장의 작고 급한 요구는 언제나 그 틈에 있습니다. 이 틈을 메우는 방법이 노코드입니다. 그런데

노코드를 "개발을 빨리 하는 도구"로만 이해하면 절반을 놓칩니다.

노코드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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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코드의본질은속도가아니라주인이다

코드 없이 화면을 만들면 빨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만드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요구한 사람입니다. 현장 관리자가 자기 라인의 점검표를 직접 만들면,

요구사항 문서를 만들고 전달하고 해석을 맞추는 과정 전체가 사라집니다. 시스템과 현실의 간격이 벌어질

틈이 없습니다. 화면이 현실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산팀의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산팀은 개별 화면 제작에서 풀려나, 데이터 표준과 권한, 연계 같은

기반을 관리하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만드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2. 공장노코드의함정—표준없는자유는사일로를늘린다

다만 공장에서 노코드는 사무실에서와 다르게 위험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앱을 만들기 시작하면, 같은 설비를

부르는 이름이 앱마다 달라지고, 같은 불량을 세는 기준이 화면마다 달라집니다. 엑셀 파일이 흩어져 있던

문제가, 이번에는 앱이 흩어져 있는 문제로 바뀔 뿐입니다. 노코드가 만든 백 개의 앱이 백 개의 사일로가 되는

순간, 현장은 편해졌는데 회사는 더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공장의 노코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만들되, 같은 데이터 기반 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 위의 노코드라야 사일로가 늘지 않습니다.

몇 주짜리 개발 요청이던 현장 화면, 노코드로 직접 만들면 어떻게 되나 VEXPLOR 기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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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위의노코드—만들어도표준안에있게

저희 VEXPLOR가 노코드를 다루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캔버스에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면 데이터베이스와

API, 화면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6단계 자동 배포 파이프라인을 거쳐 운영에 오릅니다(플랫폼 기준).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입니다. 앱은 빈 종이에서 시작하지 않고, 제조 업무를 미리 정의해 둔 표준 테이블 834개

이상과 그 사이의 관계(온톨로지) 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자가 만든 점검표도, 품질팀이 만든 집계 화면도, 같은 설비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같은

기준으로 셉니다. 각자 만들어도 데이터는 하나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표준 데이터가, 나중에 AI가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을 돕는 기반이 됩니다. 노코드는 편의 기능이 아니라, 현장의 지식을 회사의 데이터

자산으로 바꾸는 입구인 셈입니다.

04

시스템의주인이바뀐다

공장 시스템의 역사는 "현장이 시스템에 맞추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노코드가 표준 위에서 작동할 때, 이

방향이 바뀝니다. 시스템이 현장에 맞춰지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현장 자신이 됩니다. 전산

요청함에서 잠들던 작은 요구들이 그 주에 화면이 되어 돌아가는 공장 — 저희가 노코드로 만들려는 것은

빠른 개발이 아니라, 그런 공장입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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